
지금까지선박등기대상이아닌20톤미만소형어선과수상레저선박인모터보트도저당권설정이가능해져소

형선박선주들의자금융통이수월해질것으로보인다.

해양수산부는이같은내용을주요골자로하는‘소형선박저당법’제정(안)을마련해이달초국회에제출할계획

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소형선박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100%의 자기자본이 아니어도 선박구입이 가능해져 해양레

저산업이크게활성화될것으로전망된다.

지금까지는 20톤 이상 선박은 선박등기법에 따라 저당권 등 재산권행사가 가능했으나, 20톤 미만 선박은 자동

차∙건설기계∙항공기처럼법정담보제도가마련돼있지않아고가의가치를가지고있음에도담보가불가했다.

특히 주 5일 근무제의 확산 및 국민소득의 향상에 따라 해양스포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레저기구의

보급이확산되고있으나선박담보가불가해레저용보트의구입에애로가많았었다.

소형선박법정담보제도가도입되면총등록선박9만8000여척중약8만9000여척이저당권설정에의한자금융

통이가능하게된다.

소형선박저당법제정(안) 국회제출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이상만)은 수산업경영

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어업정보 수집 및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이태리, 프랑스 등 유럽과 일본 해외연수를 실시

했다. 이번 해외연수에서는 홈스테이를 처음 도입하여 기

술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접하게 되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었다. 각 연수단에는 어촌지도공무원이 동

행해 상호 토의 등 다양한 의견교환을 통해 연수효과를

극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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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KST 2010!
바다로∙세계로∙미래로- ┃해양수산소식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동정

- 해외연수 실시전 사전교육 장면 -


